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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맥에 속 한 다 . 여기에서 한국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하는 

것이 배제된다.

4. 민중운동의 그 리스도적 의미

마지막으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민중운동과 그  사건을 그리스도 

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언급함으로써 나의 이야기를 

끝마치려 한다.

한국의 민중운동은 줄기차게 퍼져나가고 있다. 특히 광주항쟁으로 

수천의 민중이 학 살 되었으며，그  이후로 수천의 민중이 투옥되었고 

수십의 학생 • 노동자 들이 분 신자살을 함으로써 독재정권에 항거했 

다 . 밀 고  밀 리 는 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마치 모세의 민중과 파라오 

의 대결을 방불케 한 다 . 나 는  여기서 최 근  일어난 민중봉기사건의 계 

기 를  마련한 박종철군의 피살사건의 성 격 을  그리스도론적 입장에서 

풀이해보고자 한다.

박종철군은 학생으로 민주전선에 가담하여 경찰의 주목을 받아왔 

다 . 그러던 그 가  아무도 모 르 게  경 찰에 납치되어 무서운 고문으로 피 

살 되었다. 이것으로 박종철군의 저항운동은 끝 난  것이다. 그의 투쟁 

은  너무도 맥없이 끝났다. 그 는  분명히 투 쟁했다. 그 러 나  그의 투쟁 

과 피살은 반드시 원 인 과  결과에 있는 것 은  아니다. 그의 투쟁이 피 

살에 이를 만큼 격렬한 것이었다면 그 는  영웅일 것이다. 그 러 나  그렇 

지 않았기에 그 는  영웅이 아니다. 만일 그의 죽음이 자살이었다면 그 

것은 이제까지 흔히 있어왔던 일로서 듣 는  사람을 오히려 담담하게 

만들었을 수 도  있다.

그러나 민중은 드 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했으나 입에서 입으로 그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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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 서 운  고 문 을  받 아  죽 었 을  것이라고 전해나갔다. 그런데 그의 죽음 

의 현장에 불려갔던 한 의사가 그의 죽음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증 

언함으로써 이 사건은 활화산이 되고 민중운동으로 번져나갔다. 분  

노 한  민중의 함성이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연거푸 거짓말을 하게 했 

고 , 마침내 일부 책임자들이 물러나야 하는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되 

었다. 이로써 폭발된 활화산은 진화되는 듯했다. 그런데 가톨릭 사제 

단 쪽에서, ‘발표된 내용은 거 짓 ’ 이라고 증언하자 제 2의 민중폭발적 

인 사건으로 번졌다. 이 사실을 어떻게 볼  것 인 가 ? 죽 은  한  학생이 

계속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있다. 바 로  그 는  민중봉기 속에서 부활한 

것이다. 그러면 이것은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위대해서 홀로 일으킨 

사건 인 가 ? 아 니 ，민중이 일으킨 사 건이다. 민중은 박종철군의 죽음에 

서 자신들의 죽 음 을  보고 있 고 ，이들의 일어남에서 죽 은  박종철군이 

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. 여기에서 박종철과 

민중은 ‘너 ’와  ‘나 ’가  아니라 ‘우 리 ’이다. ‘우 리 ’가  사건을 일으키고 

있는 것이다.

그러면 이것을 신 학적으로 어떻게 보 아 야  하 나 ? 박종철군은 그리 

스도인도 아니다. 따라서 그의 사건이 교회내의 일은 아니며 그리스 

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다. 그 러 나  민중신학은 바 로  이 사건 

에서 그리스도사건을 경 험한다. 이 사건에 관여되지 않은 그리스도 

라면 그는 우리에게 아무 의 미 가  없다. 박종철군의 사건에서 ‘익명의 

그 리 스 도 ，가  현존하는 것이다.

예수의 사건이 원형 (archetype)적인 활화산이라면 박종철군사건 

을  통해 오 늘  민중사건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. 그 것 은  예수의 사건 

은  민중해방사건이며，박종철군사건도 민중해방사건으로 이어지고 

있기 때문이다. 이처럼 민중운동에서 그 리 스 도 사건을 보 고 ，그것을 

증언하는 것이 바로 민중신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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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으로 성서 한  구절을 읽겠다.

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민중을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  

난 을  받았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도 그 가  당한 수치를 걸머지고 영 

문  밖에 계신 그에게로 나 아 갑 시 다 (히 브  13 ,12-13).


